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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의 Hig hlig ht : 유럽중 앙은행 금리 인하와 그 배경

□ 유럽중앙은행(ECB)는 5월 10일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0%로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ECB 창설 이후 2번째 금리인하임.

o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존 금리유지를 예상하였으나, ECB는 기존의 금

리유지방침을 변경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했음.

□ ECB는 국제기구들 및 주요 선진국가들의 금리인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이유로 금리유지정책을 고수해왔으나, 유럽경제사

정의 악화 및 EU의 물가압력 완화를 배경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발표함.

o ECB는 통화량 감소의 확인 및 EU 지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음.

□ 전문가들은 유럽의 심각한 경기침체, 특히 독일 경제의 심각한 악화가

확인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EU지역의 인플레이션이 ECB의 목표치(2%)를 이미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미국 경기침체 등에 따른 유럽경제사정 악화가 ECB의 예상

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직전 발표된 독일 경제지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

가들은 보고 있음.

□ ECB의 금리인하는 세계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인하 움직임에 EU

도 참가한데 의의가 있으며, 금리인하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전망임.

o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

해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금번 영국과 덴마크 중앙은행도 동

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했음.

o 미국의 경우 EU의 금리유지정책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의 자본유출

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에도 불구하고 금

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가졌으나, 금번 ECB의 금리인하로 추가금리

인하가능성이 보다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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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동향

□ 금리

- 회사채 금리는 물가 안정과 경기 저조 등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형

성된 강세 분위기에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 온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소폭 상승. 전주대비 0.03%p 하락.

- 국채 금리도 전주대비 0.01%p 하락.

주요 채권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7일 8일 9일 10일 11일 전주대비

회사채 7.81 7.78 7.73 7.74 7.76 -0.03 %p

국 채 6.50 6.47 6.42 6.43 6.44 -0.01%p

□ 환율

- 원화는 달러/ 엔 환율의 상승과 기업 실적악화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외 증시의 상승기세가 주춤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 시현.

- 엔화는 Koizumi의 자민당내 권력기반 취약에 따른 개혁추진의 현실성

에 대한 우려와 소비세율인하 계획이 없다는 발언으로 경제회복에 대

한 낙관적 기대를 약화시키면서 약세 시현.

- 유로화는 독일의 Factory Orders 감소 발표에 따른 유럽경기 악화 우

려, ECB의 전격적 금리인하(4.75%→4.5%)발표가 긍정적 반응보다는 기

존의 일관된 물가안정정책과 비교하여 ECB의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신

뢰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약세 시현.

주요 환율추이

구 분 7일 8일 9일 10일 11일 전주대비

원/ 달러 1,297.00 1,300.50 1,301.80 1,305.90 1,300.70 +2.50

원/ 100엔 1,068.81 1,069.05 1,070.74 1,067.26 1,059.89 -11.94

엔/ 달러 121.18 121.25 122.16 122.67 122.43 +1.11

달러/ 유로 0.8903 0.8850 0.8853 0.8811 0.8753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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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 금주의 주식시장은 미국 시스코의 분기순익 급감 소식으로 나스닥시장

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내림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로 소폭 상승.

-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0.4% 하락.

-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美 1분기 생산성이 노동 비용

상승으로 6년만에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둔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ECB의 금리인하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

주말 예상외의 소매판매 증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발표로 FR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다시 하락세 시현. 전주대비 1.2% 하락.

- 일본은 2.6% 하락.

- 홍콩은 1.8% 상승.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구 분 7일 8일 9일 10일 11일 전주대비

한 국(KSX) 596.50 590.91 578.84 581.38 583.06 -2.54

미 국(DJIA) 10,935.17 10,883.51 10,866.98 10,910.44 10,821.31 -129.93

일본(N IKKEI) 14,529.41 14,289.05 14,084.85 14,017.79 14,043.92 -377.72

홍 콩(H IS) 13,600.78 13,540.81 13,585.14 13,604.80 13,636.61 +2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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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험산업동 향

□ 국내 11개 손 보사 4 ,882억 적자

- 국내 11개 손보사의 2000회계년도 결산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삼성화

재 962억, 동부화재가 41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나머지 9개 손보사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

- 1999회계년도에는 국내 손보사들이 871억 3,900만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2000년에는 주식평가손과 자동차 사고 급증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4,882억원)를 나타냄.

- 회사별는 LG화재가 1,3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제화재 800억, 리

젠트화재 716억, 제일화재 605억, 쌍용화재 600억, 신동아화재 433억, 현

대해상 421억, 동양화재 198억 손실을 입었음.

-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해상과 LG화재는 올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

기로 결정했으며, 96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삼성화재는 올해 총 이익의

25.2%인 242억원을 현금배당할 예정이며, 동부화재도 3~10% 가량 현금

배당할 것으로 알려짐.

□ 생명보 험사 계 약자배 당 축 소

- 생보사들이 자산운용에서 역마진을 보이고 상품개발시 예상했던 것 보

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올해 계약자 배

당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 생보사는 올해 장기유지특별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

한, SK, 금호 등 8개사는 위험률차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

- 위험률차를 배당을 하는 보험사도 지난해 보다 지급금액이 적어져 삼성,

교보생명은 배당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10%로, 흥국생명은 15%에

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함.

- 이차율차배당기준율도 지난해 업계 평균이 8.1%이었으나 올해는 7.0%로

대폭 낮아졌는데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는 7.5%로 작년보다 2%p 하락함

으로서 올해는 지급금액이 400~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1999

년 3,2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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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 00 1년 1/4분 기 수입 보험료 실적 급증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에 의하면 중국 전체 보험회사의 2001년 1/ 4

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34.2% 증가한 445억위안(54억달러)을

기록하였음.

- CIRC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이 48.5%(전년대비)증가한 273억

위안, 손해보험이 18.6% 증가한 172억위안임.

- 이중 국내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438억위안(전년 동기대비 35.3% 증

가), 외국계 보험회사는 7억위안(37.5% 증가)으로 외국계 보험사의 비중

은 1.6%에 불과함.

- CIRC위원장인 Ma Yongwei는 200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

은 8.1%를 기록함에 따라 보험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

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라 민간보험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

□ 英 Be nfie ld Gre ig 재보험중개사 美 E.W. Bla nc h사 인수

- 영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독립재보험 브로커사인 Benfield Greig사는

미국 재보험 브로커 E.W. Blanch사를 1억7,900만 US달러에 인수하여 대

형 국제 재보험 브로커로 새로이 탄생할 예정임.

- Benfield Greig사는 E.W. Blanch사의 인수에 대한 협상 시작 후 몇 개월

간에 걸친 각고 끝에 동사를 인수키로 결정하였다고 최근 발표하였으며

동사는 금번 인수합병으로 세계 제3대 재보험 브로커회사로 미국 및 해

외에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임. 동사의 회장인 Mr . John Coldman은

E.W. Blanch사는 미국에서 강한 입지를 지키고 있고 Benfield Greig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강하여 양사가 서로 보완적이라고 강조함.

- Benfield Greig사는 E.W. Blanch사와의 합병 전에 동사 주식을 시장에서

모두 매수할 예정이며(주당 13.5USD), 합병 후 Benfield Blanch라는 사

명으로 최대의 민영 독립재보험중개사가 탄생될 것임.

- Benfield Greig사는 현재 미국 자연재해 및 재재보험 계약을 중개해오고

있으나 E.W. Blanch사를 인수함으로 우주보험 및 항공보험에도 관여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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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C의 주 요 보험 사에 대한 e - 비지니 스 설문 조사 결과

- Pricew aterhouseCoopers and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153개

의 세계의 주요 보험관련기업(재보험사, 은행, 브로커 등 포함)의 경영자

를 대상으로 e-비지니스 활동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기업들은 향후 3년에 걸쳐 e-비지니스 관련

기술투자를 매년 평균 89%씩 증가시킬 계획이며, e-비지니스의 주된 역

할을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 강화로 판단하고 있음.

- 이들은 3년 후면 e-비지니스가 평균적으로 회사 수입의 19%(현재 7% 정

도로 추정)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기술투자의 결과, 에이전트/ 브로커의 93%, 보험공급자의 71%가 웹기

반의 업무프로세스 역량을 갖출 것으로 예상함.

- 응답자들은 e-비지니스 기술투자 확대의 결과로 청약 등을 넘어서 클레

임처리, 언더라이팅 등 핵심 업무프로세스를 웹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며, 성장분야가 타금융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

·응답자의 40%가 3년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뱅킹 및 개인자산관리 관

련 서비스가 기업의 주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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